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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moking 
type among those who have used regular cigarettes, liquid or cigarette-type e-cigarettes.

Methods: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6,081 people who had smoked regular cigarettes or 
e-cigarettes. For data analysis, SPSS ver.25.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was us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smoking type.

Results: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 of using e-cigarettes compared to regular cigarette 
smoking are gender and class. Academic performance, living with family members, drinking 
experience, and secondhand smoke in school. The factors influencing dual use compared to 
regular cigarette smoking were gender, class, academic performance, economic status, living 
with family, drinking experience, and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e in school. Smoking 
cessation attempts had an effect on dual use compared to regular cigarette smoking.

Conclusion: Smoking cessation experience had a greater effect on e-cigarette use than 
regular cigarette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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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며 

이 시기의 흡연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

들에게 중독의 늪에 빠지게 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

병발생이나 일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약 80%가 24세가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에 대

부분 흡연을 시작한다고 한다(고숙자, 정영호, 2013). 

과거의 흡연은 궐련형의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것이

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액상형이나 궐련형 등 여러 

형태의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흡연유형도 다양해지

게 되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일반담배

와 전자담배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흡

연시간 증가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

다(왕진우 외, 2014).

일부에서는 일반담배 보다는 전자담배가 덜 위해

하다는 주장과(Etter, 2010; Choi & Forster, 2013; 

Pepper, 2013) 금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Etter, 

2010)도 있지만,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

에 더 해롭다는 주장(박현석, 2012; Schripp, T., et 

al. 2013)들도 존재한다. 또한 일반담배를 흡연할 의

사가 없는 청소년 중 전자담배 사용자는 전자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일반담배 흡연확률이 

4배 높았다는 것(Owotomo, 2020)은 전자담배가 일

반담배로 나아가는 과정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전자담배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금

연을 위한 도구보다는 새로운 담배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있는 추세이다(Wills et al, 2015; Camenga et 

al, 2015). 특히, 전자담배가 흡연 의지가 없는 청소

년들에게 흡연 의지를 형성하게 하거나 일반담배 흡

연을 유도하며(Owotomo et al, 2020), 18세 이전에 

전자담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향후 매일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John et al, 2021), 흡

연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돈을 절약하고 

결국 전자담배로 인해 니코틴 중독이 악화된다는 분

석도 있다(이제한 외, 2017).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흡연의 일종이며 오히려 일반 

담배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강행

태 현황을 조사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는 통계자료이

며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와 

국제간의 청소년 건강 비교의 자료가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일반담배 평생흡연자와 액

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평생사용경험자들을 대상

으로 흡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 나아

가 청소년 담배규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가 주관하여 실시

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료를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조사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서 흡연, 음주, 비만, 식생활 및 신체활동 등의 

건강관련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다. 표본 추출

은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과 표본추출 단계를 거쳤

으며 최종적으로 793개교 54,948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흡연과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

형 전자담배의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만을 

추출하여 6,08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연

시도 여부에 따른 흡연유형에 대한 분석은 일반담

배나 전자담배를 현재 흡연하고 있는 현재흡연자로 

금연시도여부 항목에 응답한 2,6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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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조사는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익명성 자기기입식

이다. 각 학교의 조사를 지원하는 담당교사가 각각의 

학생 1명당 1장의 학생용 안내서를 배부하고 동영상

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조사 필요성과 참여방

법을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은 1인 1컴퓨터를 배정받

고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담배,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

담배 중 한 종류 이상의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청소

년 흡연경험자의 흡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종속변수를 일반담배흡연경험, 전자담배

사용경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복합흡연경험으로 

구분하였다.

평생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서 ‘없다’, ‘있다’로 구분하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

우를 일반담배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전자담배 평생 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와 ‘지

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

로, 릴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없다’, ‘있다’로 구분하였고 두 질문 중 하나의 경우

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전자담배 평생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일반담배 평생경험

이 있으면서 전자담배 평생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복합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학교급은 ‘중

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하였으며 경제상태

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다. 가족과 

동거여부는 ‘현재 거주형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은 ‘가족과 

동거’로 그 이외의 응답은 ‘가족과 비동거’로 구분하

였다. 주관적 건강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

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건강한 편이

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

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행복은 ‘평상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한 편이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불행한 편이다’, ‘매우 불

행한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평상시 스트레스는 ‘평

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

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

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평생 음주경험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 ‘있다’로 구분하

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을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학교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여부는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교실, 화장실, 복도 등)에

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날은 며칠

입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7일 동안 없다’를 학교내

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이 ‘없다’로 하였고 그 이외의 

응답은 ‘있다’로 분류하였다.

금연시도는 현재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항

목이며 일반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하여 ‘최근 12개월 동

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는 ‘없다’로 하였고 ‘최

근 12개월 동안 있다’로 응답한 것은 금연 시도가 

‘있다’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된 6,081명의 자료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한 유의



68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수준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별 흡연유형에 대해 분

석하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흡연유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 6,081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69.6%, 여자 30.4%이며 학

교급으로는 중학교 28.5%, 고등학교 71.5%였다. 학

업성적은 ‘중하’가 29.9%, 경제상태는 ‘중’이 44.8%로 

가장 높았다. 가족과 동거여부에서는 ‘동거’가 93.2%

였으며, 주관적 건강은 ‘건강한 편이다’가 37.7%, 주

관적 행복은 ‘약간 행복한 편이다’ 33.7%, 평상시 스

트레스는 ‘조금 느낀다’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음주 경험은 86.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실내 간접흡연 경험은 13.2%가 ‘있다’라고 하였

다. 금연시도는 ‘없다’ 31.4%, ‘있다’ 68.6% 였다.

흡연유형을 일반담배만 흡연, 전자담배만 흡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복합흡연으로 구분하고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6,081명 중 일반담배만 평생흡연

경험은 23.8%, 전자담배만 사용은 3.9%,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복합적 사용은 72.3%였다. 이를 조사대상

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흡연유형으로 살펴보면 성별

에 따라서는 여자에서 일반담배만 흡연이 49.2%, 복

합흡연이 44.2%, 전자담배만 사용이 6.6%였고, 남자

에서는 복합흡연이 54.3%, 일반담배만 흡연이 38.0%, 

전자담배만 사용이 7.8%로 성별에 따른 흡연유형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일반담배만 흡연이 46.0%로 가장 높

았고, 고등학교에서는 복합흡연이 53.9%로 가장 높

았다(p<.001). 또한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하’인 

집단에서 복합흡연이 56.4%로 가장 높았고, ‘상’인 

집단에서도 50.5%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경제상태별로는 ‘상’인 집단에서 복합흡연이 56.7%

로 가장 높았고(p<.05), 가족과 동거여부에서는 ‘비

동거’에서 복합흡연이 56.0%, ‘동거’에서는 복합흡연

이 50.8로 낮아졌다(p<.001). 평상시 스트레스에서

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서 53.8%가 복합흡연을 

하고 있었다(p<.05). 평생음주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는 일반흡연이 56.1%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평생음

주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복합흡연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p<.001), 학교 실내 간접 흡연경험에서는 

간접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복합흡연이 56.7%로 

다른 흡연유형보다 높았다(p<.001).

일반담배나 전자담배를 현재 흡연하고 있는 현재

흡연자 2,688명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들은 복합흡연이 67.5%였고, ‘있다’ 에서는 74.6%로 

조사되었다(p<.001).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남자

 
1,847 
4,234 

 
30.4 
69.6 

학교급
중학생
고등학생

 
1,734 
4,347 

 
28.5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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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명) 비율(%)

학업성적 
하
중하
중
중상
상

 
1,311 
1,817 
1,476 
954 
523 

 
21.6 
29.9 
24.3 
15.7 
8.6 

경제상태 
하
중하
중
중상
상

 
298 
868 

2,722 
1,518 
675 

 
4.9 
14.3 
44.8 
25.0 
11.1 

가족과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416 

5,665 

 
6.8 
93.2 

주관적 건강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883 
2,295 
1,341 
500 
62 

 
31.0 
37.7 
22.1 
8.2 
1.0 

주관적 행복
매우 행복한 편이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불행한 편이다
매우 불행한 편이다

 
1,347 
2,052 
1,817 
668 
197 

 
22.2 
33.7 
29.9 
11.0 
3.2 

평상시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859 

1,717 
2,399 
896 
210 

 
14.1 
28.2 
39.5 
14.7 
3.5 

평생음주경험 
없음
있음

 
840 

5,241 

 
13.8 
86.2 

학교실내 간접흡연경험 
없음
있음

 
5,277 
804 

 
86.8
13.2

전체 6,081 100.0

금연시도 경험
없다
있다

 
845 

1,843 

 
31.4
68.6

전체 2,6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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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별 흡연 유형
단위: 명(%)

변수
일반담배만

흡연
전자담배만

사용
복합사용 합계 χ2

성별

여자

남자

909(49.2)

1,608(38.0)

122(6.6)

329(7.8)

816(44.2)

2297(54.3)

1,847(100.0)

4,234(100.0)

67.065***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98(46.0)

1,719(39.5)

 

168(9.7)

283(6.5)

 

768(44.3)

2,345(53.9)

 

1,734(100.0)

4,347(100.0)

52.014***

학업성적 

하

중하

중

중상

상

 

507(38.7)

751(41.3)

654(44.3)

406(42.6)

199(38.0)

 

65(5.0)

113(6.2)

119(8.1)

94(9.9)

60(11.5)

 

739(56.4)

953(52.4)

703(47.6)

454(47.6)

264(50.5)

 

1,311(100.0)

1,817(100.0)

1,476(100.0)

954(100.0)

523(100.0)

54.924***

경제상태 

하

중하

중

중상

상

 

120(40.3)

375(43.2)

1,183(43.5)

601(39.6)

238(35.3)

 

26(8.7)

59(6.8)

196(7.2)

116(7.6)

54(8.0)

 

152(51.0)

434(50.0)

1,343(49.3)

801(52.8)

383(56.7)

 

298(100.0)

868(100.0)

2,722(100.0)

1,518(100.0)

675(100.0)

19.501*

가족과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131(31.5)

2,386(42.1)

 

52(12.5)

399(7.0)

 

233(56.0)

2,880(50.8)

 

416(100.0)

5,665(100.0)

28.159***

주관적 건강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688(36.5)

1,011(44.1)

579(43.2)

217(43.4)

22(35.5)

 

160(8.5)

149(6.5)

102(7.6)

36(7.2)

4(6.5)

 

1,035(55.0)

1,135(49.5)

660(49.2)

247(49.4)

36(58.1)

 

1,883(100.0)

2,295(100.0)

1,341(100.0)

500(100.0)

62(100.0)

30.966***

주관적 행복

매우 행복한 편이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불행한 편이다

매우 불행한 편이다

 

521(38.7)

865(42.2)

761(41.9)

289(43.3)

81(41.1)

 

110(8.2)

159(7.7)

129(7.1)

45(6.7)

8(4.1)

 

716(53.2)

1,028(50.1)

927(51.0)

334(50.0)

108(54.8)

 

1,347(100.0)

2,052(100.0)

1,817(100.0)

668(100.0)

197(100.0)

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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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나 궐

련형 전자담배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전자담배 

평생사용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담배평생흡연에 

비해 전자담배만 사용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복

합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세가지 흡

연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담배평생흡연 경험에 비

해 전자담배만 사용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성별(OR=0.743; 95%[CI]=0.585-0.945; p<.05), 

학급(OR=1.284; 95%[CI]=1.032-1.600; p<.05). 학

업성적(OR=1.165; 95%[CI]=1.071-1.268; p<.001), 

가족과 동거여부(OR=3.185; 95%[CI]=1.534-3.113; 

p<.001), 평생음주경험(OR=1.789; 95%[CI]=1.416- 

2.261; <.001), 학교 실내 간접흡연 경험(OR=0.461; 

95%[CI]=0.343-0.621; p<.001)이었다.

또한 일반담배평생흡연 경험에 비해 일반담배흡

연과 전자담배사용을 함께 경험한 복합흡연에 유의

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OR=0.568; 95%[CI]

=0.503-0.643; p<.001), 학교급(OR=0.824; 95%[CI]

=0.729-0.932; p<.01), 학업성적(OR=0.920; 95%[CI]

=0.878-0.963; p<.001), 경제상태(OR=1.127; 95%

[CI]=1.064-1.194; p<.001), 가족과 동거여부(OR=

1.408; 95%[CI]=1.121-1.770; p<.01), 평생음주경험

(OR=0.340; 95%[CI]=0.286-0.404; p<.001), 학교 

실내 간접흡연 경험(OR=0.791; 95%[CI]=0.663-

0.944; p<.01)이 영향요인이었다.

변수
일반담배만

흡연
전자담배만

사용
복합사용 합계 χ2

평상시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356(41.4)

698(40.7)

1,006(41.9)

389(43.4)

68(32.4)

 

57(6.6)

124(7.2)

182(7.6)

59(6.6)

29(13.8)

 

446(51.9)

895(52.1)

1,211(50.5)

448(50.0)

113(53.8)

 

859(100.0)

1,717(100.0)

2,399(100.0)

896(100.0)

210(100.0)

19.849*

평생음주경험 

없음

있음

 

471(56.1)

2,046(39.0)

 

140(16.7)

311(5.9)

 

229(27.3)

2,884(55.0)

 

840(100.0)

5,241(100.0)

272.216***

학교실내간접흡연경험 

없음

있음

 

2,261(42.8)

256(31.8)

 

359(6.8)

92(11.4)

 

2,657(50.4)

456(56.7)

 

5,277(100.0)

804(100.0)

46.190***

전체 2,517(41.4) 451(7.4) 3,113(51.2) 6,081(100.0)

금연시도경험

없다

있다

 

220(26.0)

419(22.7)

 

55(6.5)

50(2.7)

 

570(67.5)

1,374(74.6)

 

845(100.0)

1,843(100.0)

28.061***

전체 639(23.8) 105(3.9) 1,944(72.3) 2,68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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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흡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수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

전자담배만 평생사용

성별
여자
남자

 
0.743*(0.585, 0.945) 

1

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1.284*(1.032, 1.600) 

1

학업성적 1.165***(1.071, 1.268) 

경제상태 1.001(0.899, 1.113)

가족과 동거여부
가족과 비동거
가족과 동거

 
2.185***(1.534, 3.113) 

1

주관적 건강 0.983(0.874, 1.105) 

주관적 행복 0.939(0.832, 1.059) 

평상시 스트레스 1.008(0.896, 1.135) 

평생음주 경험
없음
있음

 
1.789***(1.416, 2.261) 

1

학교 실내 간접흡연 경험
없음
있음

 
0.461***(0.343, 0.621) 

1

복합흡연

성별
여자
남자

 
0.568***(0.503, 0.643) 

1

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0.824**(0.729, 0.932) 

1

학업성적 0.920***(0.878, 0.963) 

경제상태 1.127***(1.064, 1.194) 

가족과 동거여부
가족과 비동거
가족과 동거

 
1.408**(1.121, 1.770) 

1

주관적 건강 0.934(0.878, 0.995) 

주관적 행복 0.993(0.930, 1.059) 

평상시 스트레스 0.943(0.884, 1.007) 

평생음주 경험
없음
있음

 
0.340***(0.286, 0.404) 

1

학교 실내 간접흡연 경험
없음
있음

 
0.791**(0.663, 0.944) 

1

참조: 일반담배만 평생흡연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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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시도 여부가 흡연유형에 미치는 영향

일반담배흡연이나 전자담배사용 중 최소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현재흡연자 2,688명을 대상으로 금연

시도 여부가 흡연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연

시도가 ‘있음’에 비하여 ‘없음’이 일반담배만 흡연하

는 것보다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것이 2.09배 높았다

(OR=2.095; 95%[CI]=1.382-3.177; p<.001). 또한 

일반담배흡연에 비해 복합흡연을 하는 것에 금연시

도가 ‘있다’ 보다 ‘없다’는 것이 영향을 유의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OR=0.790; 95%[CI]=0.653-0.956; 

p<.05).

<표 4> 금연시도 여부가 흡연유형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수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

전자담배만 사용
금연시도

있음
없음

 
1

2.095***(1.382, 3.177)

복합흡연
금연시도

있음
없음

 
1

0.790*(0.653, 0.956)

참조: 일반담배만 흡연
*: p<.05, ***: p<.001

Ⅳ. 논의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2021)

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

률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질병관

리청의 결과는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 모든 

학생들 중에 전자담배의 종류별로 평생사용률을 조

사하였고 본 연구는 일반담배 평생경험자나 전자담

배 평생사용자들 중에 전자담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묶어 전자담배 평생사용경험으로 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청소년들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복합흡연률은 

51.2%였다. 이는 서혜진 등(2021)이 제7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인 전체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합흡연자가 82.7%와 Douptcheva(2013)

의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일반담배도 흡

연하는 성인남성이 89.2%라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

치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중고등학생에만 국

한된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담배만을 사용한 평생 경험은 

7.4%였고 고등학생에서는 복합흡연이 53.9%에 달했

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흡

연하는 복합흡연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나(김은영 외, 2013; 이윤경, 류소연, 2018; 

빈성오, 2019; 서혜진, 2021) 아직 질병관리청을 비

롯한 정부 보건기관들에서는 복합흡연에 대한 연구

가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와의 상호관련성이 금연보조제인지 아니면 Cameron 

(2013)과 Regan(2013)의 주장처럼 일반담배 흡연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통로(gateway)로서의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은혜와 류소연(2015)의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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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합흡연율이 20%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합흡

연율이 51.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

에서도 복합흡연의 경우 7.5%로 전자담배 및 기타 

전자제품만을 이용하는 3.2%보다 많았다(Demissie 

et al, 2017). 이는 일반담배의 중독성에 전자담배의 

중독성이 더해져서 흡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복합흡연은 흡연예방교육

이나 금연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흡연유형은 성별, 학교별, 학업성적, 경제상태, 가

족과 동거여부, 주관적 건강, 평상시 스트레스, 평생

음주경험, 학교실내 간접흡연경험, 금연시도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과거에는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관련

지어 인식되었지만 최근의 전자담배사용과 청소년들

의 관계는 일반담배와의 관련성과는 다르게 나타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매우 건강한 학생들, 평생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금연시도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다는 결과를 미루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흡연을 한다고 생각하

는 것이 아니라 과자나 탄산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으

로 여긴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서 전자담배만을 사용하

는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이 매

우 좋거나 평상시 스트레스가 전혀 느끼지 않는 학

생들에게서도 전자담배만을 사용하는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나 연기발생이 적은 대체제로서 여

기는 것으로 생각된다(신제욱, 신민철, 2015; Demissie 

et al, 2017). 이는 어린 청소년들이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결과와(Cho & Forster, 2013)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결과(김은영 외, 2013)가 뒷받침

하고 있다. 

금연시도가 청소년들의 일반담배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및 복합흡연과이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금연시

도 경험여부가 일반담배 흡연보다 전자담배사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는데 일반담배흡연에 비해 전자

담배만을 사용하는 것에 금연시도가 ‘있음’보다 ‘없

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시도

가 없는 흡연자들은 일반담배 보다는 전자담배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흡연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에서 전자담배

사용 확률이 높았으며 일반담배흡연으로 이어진 청

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이전에는 흡연소인이 있었

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전 연구 결과(Owotomo, 

2020)와 더불어 추측하면 전자담배는 금연과는 관련

성이 부족하며 그저 기존의 일반담배와는 다른 청소

년들이 선호하는 담배의 한 종류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Ⅴ.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전자담

배가 금연시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의 전자담배 규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담배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의 시작단계 부

터 흡연유형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이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 분류하고 분석

한 단면연구이기에 금연시도와 흡연유형간의 인과관

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하며 후속연구가 계속 이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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